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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목사와 한명성목사는 한일장신대와 창립자 서서평(Elizabeth J. Shepping)선교사의 사역을 축하하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동아시아의 다른 협력 교단들을 방문하지 못하는 관계로 저와 김지은 목사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1884년 이후 수 천명 이르는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와 한국인을 위해 바쳤습니다. (남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기록만 현재 남아있어 그 숫자가 천명 가까이 되니, 북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교사들까지 합치면 천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도 사고와 질병으로 조선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혹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한국에 묻히기를 원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국인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한국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오늘날 한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 한 예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주의 한일장신대는 미국 남장로교단에서 파송된 서서평 선교사(Elizabeth J. Shepping)에 의해 1922년 세워졌습니다. 간호사이자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서서평선교사는 처음 간호사로 섬기다가 불우하거나 공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조선 여성들을 전도부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이일성경학교>를 세웁니다. 본인도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할머니 품에서 자랐던 아픈 추억이 있었기에 불우한 여성들을 향한 그녀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그녀가 학생들에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Not success, but service) 교훈은 유명합니다. 2017년 서서평선교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나왔습니다.
서서평선교사 뒤로 많은 여성 선교사들이 한일장신대 교장으로 섬기면서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다가 1982년부터 한일장신대는 남학생도 받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여성 교육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학교의 전통은 여전히 지속되어 지금도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이며 장애인 총장인 채은하 박사께서 총장으로 계십니다. 또한 신학뿐 아니라 사회복지학과로 유명해 한국 학생은 물론 다른 아시아 학생들도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장신대는 올 가을 창립 백 주년 기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뿌린 하나님의 자비의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나 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실수를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 용기와 열정을 마음 깊이 존중하고 감사하며, 부족한 저희가 그들의 뒤를 잇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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